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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카소네 ‘국제 책임’ 강조 후 일본 급속 보수화” 
 

ㆍ서울대 장인성 교수 인터뷰 

 

일본 정치사상 전공자인 장인성 서울대 교수(53)는 보수는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유력한 매개라고 

말한다. 「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」의 책임연구자인 장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다. 

 

-전후 일본의 보수성에 주목한 것은. 

 

“보수화, 우경화를 말하지만 전후 일본 지식계는 평화운동, 교육운동 

등 진보적인 측면이 많았다. 그런데 80년대 ‘국제화’와 ‘국제 책임’을 

강조한 나카소네 내각을 기점으로 진보가 몰락하기 시작했다. 보수는 

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됐고, 점점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오고 있다.”  

 

-우익 대신 보수라는 개념을 쓴 것은. 

 

“우익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아진다. 정치인들의 망언이 나오는 시점, 상황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한 

연구 과제이지만, 그런 정치적 행동이 나오는 기반을 보고 싶었다.” 

 

-전후체제의 측면에서 일본 보수를 설명하면. 

 

“보수의 심리는 전후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보는 보수지식인들의 불안감에서 나온다. 불안의 원인

은 일본사회가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 의식을 상실했다는 판단, 미·일 안보동맹과 평화헌법이라는 

제도와 진보주의(=근대주의)라는 이념으로 치장된 전후 체제가 이를 초래했다는 인식이다.” 

 

-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보수적인가. 

 

“일본 사람들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.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다. 확실한 것만 추구해왔기 때

문에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. 또한 일본 사람들은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 한

다. 반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 오랫동안 두고보지 못하고 잘 바꾸는 편이다. 일본의 제조업 강세, 한

국의 IT산업 강세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한다.” 

 

-일본 사회가 그만큼 안정화되었다는 뜻일 수 있지 않나. 

 

“그런 측면도 있다. 하지만 보수는 에도시대 때부터 굳어진 문화이기도 하고, 문학적 낭만주의의 전

후적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.” 

 

<손제민 기자> 

 

입력 : 2010-04-30 17:58:31ㅣ수정 : 2010-04-30 23:49:13

 

 

Page 1 of 1경향신문

2012-12-09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art_print.html?artid=201004301758315


